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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 앞바다서도 구현 
- 인천시, 소야도 사각지대 연안 정화 실시 - 

- 주민들도 적극 동참 … 쓰레기 바다유입을 막기 위한 시민노력 절감  -

‘환경특별시’구현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인천 앞바다에서도 계속

됐다.

인천광역시는 11일 옹진군 소야도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야도는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덕적도와 2018년 

덕적소야교로 연결돼 24시간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차량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관리 사각

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해양환경정화선(인천SeaClean호) 승무원

을 비롯해 해양항공국, 옹진군 덕적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

공사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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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지역은 차량접근이 불가한 소야도 레이더 기지 근처로 수거인원

은 1시간가량 도보로 이동해 수거작업을 진행했으며 수거된 해양쓰레

기는 인천SeaClean호 승무원들이 1박2일 동안 수작업으로 옮겨 실은 

후 처리할 계획이다. 

수거작업 참여자들은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노

고가 필요하며, 육상에서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 앞바다는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보

전하고 관리해야 할 공유제”라면서, “유・무인도서 등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활동을 실시해 ‘환경특별시 인천’

을 인천 앞바다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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